
페놀수지 시장“악화" 
원재료비 상승·수출부진·수입증가 겹쳐

9 0년 이후 침체의 늪에서 허덕이던 페놀시장이 9 4년 들어서도 회복의 기미없이 더욱더 악화되고 있

다.

9 4년들어 나타난 페놀수지시장의 3고 현상이 페놀수지 생산기업들의 채산성을 극도로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고현상이란 페놀수지의 주원료인 페놀,메탄올, 포르말린 가격의 폭등을 일컫는 말이다.

이러한 원재료비의 폭등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 페놀수지 가격은 몇년째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메탄올 은 9 4년들어 급격히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메탄올 가격은 8월말 현재 톤당 3 0 0달러선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은 메탄올 가격의 상승은 미국경제의 호황에 따른 주택용 포르말린 수요증가와 M T B E의 안

정된 수요가 국제가격의 폭등을 주도하고 있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 세계적인 메탄올 공급기업들의 연쇄적인 사고도 메탄올 가격상승의 한 몫을 담당하고 있다.

세계적인 메탄올 생산기업중 현재 가동을 중단하고 있는 기업은 독일의 VEBA DEA, 영국의 I C I ,

네덜란드의 ENIP, 러시아의 구루비아, 리비아의 산타고 등으로 알려졌다.

메탄올의 가격상승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는 현재 가동중단된 공장들이 재가동 되는데 최소한 3

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수요자들의 가수요도 가

격상승의 요인으로 작용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페놀수지의 중요한 원료인 페놀의 가격도 톤당 8 0만원

대를 유지하고 있어 9 3년에 비해 1 3 %의 가격상승을 나

타내고 있다.

페놀의 가격상승은 원료인 벤젠의 가격상승과 국제가격

의 상승이 국내가격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벤젠의 가격상승은 미국의 경기회복과 V o t o n의 폭발 이후 가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

다.

또 일본의 페놀수지 생산기업인 三菱石化의 1 4 4달러 페놀가격 상승도 국제가 인상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국내 페놀시장의 9 5 %를 점유하고 있는 금호쉘이 9 4년 가동률을 1 0 0 %이상 유지하면서 페

놀가격을 인상했다.

금호쉘에서 생산되는 페놀은 7만톤 정도로 이중에서 3 6 %인 2만5 0 0 0톤 정도의 자가소비용을 제외하

고 나머지 물량을 국내 페놀수지 기업에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94년들어 국내경기 회복과 함께 페놀수지시장도 성장하고 있으나 국내 페놀수지 기업들의 성

장은 자연증가율에 그칠 전망이다.

이와같은 현상은 레진과 파우다 형태 두종류의 페놀수지중 비교적 고가인 컴파운드 페놀수지의 수

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컴파운드 형태의 페놀수지는 국내제품이 외국산에 비해서 질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냄새가 심하게

발생해 수요자들이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 4년 상반기들어 페놀수지의 수입증가율이 2 3 %선을 넘어섰으며 하반기에도 지속 될 것으로 보인다.

<화학저널 1 9 9 4 / 1 0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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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수입

합계

7 6 , 4 0 0

1 1 , 4 0 0

8 7 , 8 0 0

7 3 , 5 0 0

1 2 , 5 0 0

8 6 , 0 0 0

7 6 , 9 0 0

1 3 , 4 0 0

9 0 , 3 0 0

8 3 , 0 0 0

1 6 , 2 0 0

9 9 , 2 0 0

페놀수지 수요현황 (단위 : M/T)


